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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유동성...은행 정기예금 한달새 7.1조↑ 뉴시스

9월 말 시중銀 정기예금 잔액 635조 돌파... 법인 중심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잔액↑... 코로나19 등 경기 불안감 커진 것도 원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기한' 이달말까지 연장 뉴스1

키코 사태 관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답변 시한을 연장... 은행은 민법상 소멸 시효 지난 사안으로 보고 배임죄에 우려... 

키코 기업들에게 배상시 유사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 협의체를 통해 추가 구제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0억 정도로 추산... 

돈 안 주면 금융거래 해킹…은행에 또 '디도스 공격' 협박 한국경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랜섬 디도스’ 공격이 기승... 지난 6일 주요 시중은행은 '팬시베어'라는 집단으로부터 협박성 이메일 받아... 

“국내 금융사들은 수시로 국내외 해커와 관련 조직으로부터 해킹 및 디도스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낮춘 신한銀의 특별한 노하우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의 금리 기준으로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혹은 대기업군 재직 직장인을 타깃... 

우량기업과 협약을 맺어 금리가 낮다는 설명... 경쟁사들은 일반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코로나 특수는 잠깐일 뿐…자동차보험 압박 커지는 손보사 데일리안

코로나 사태로 교통량 줄면서 잠시 반사이익누렸지만... 부채 준비금 10조 육박... 1년 새 1조 넘게 늘어... 대형 피해는 줄었지만 잦아진 사고에 부담 증폭

"교통사고 상해 양상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차보험의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

'고객 820만' 삼성생명 빅데이터 장사…보험사 '깜짝 외도' 붐 아시아경제

삼성생명이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업에 뛰어들어...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부수업무 진출 늘어나... 3분기까지 신청한 부수업무 건수가 지난해 4배 수준... 

본업인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방안... 고령화와 저금리로 인해 보험업의 수익창출에 한계를 감지... 

증권사 10곳 시스템 장애 年평균 17건 서울경제

주요 증권사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시스템 장애가 17건 발생... 관련 민원은 4천건 이상 접수... KB증권에 가장 많은 민원 접수... 

“최근 시스템 장애로 하루 종일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의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때마다 연말 매도 '폭탄'…올해도 주식 폭락 예상 한국경제

역대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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